
길 따라 日신불습합 신앙 확인하다

41번 류코지(龍光寺)에서 42번 부츠모

쿠지(佛木寺)까지는 2.5km 정도의 짧은 

거리. 언덕길을 넘어 좌우로 논밭이 펼쳐

진 미마(三間)평야를 지나간다. 어딜 보

아도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니 류코

지의 창건설화에 오곡의 신이 나올 만 하

겠다는 생각이 든다.

처음 이곳을 순례할 땐 작렬하는 태양

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였다. 

그저 땅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. 다만 

사찰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위안을 삼

고 있던 찰나 길 건너에서 부르는 소리에 

고개를 들어 돌아 봤다.

“순례자님! 국수 먹고 가세요!”

길 건너엔 양로원에서 마침 점심을 먹

던 중이었는지 나를 불러 세운 것이다. 

마침 시장하기도 했고 무더위에 지친지

라 사양 않고 초대를 받아 들였다.

마침 그날은 지역의 유치원에서 양로

원 견학 겸 위문을 위해 아이들이 와있었

고, 어르신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 날이었

나 보다. 양로원 마당에 크게 차양을 치

고 자리를 마련했는데, 국수를 먹는 모습

이 재미있다. 일본의 여름 풍경 중 하나

로 꼽히는 ‘나가시 소멘(流し素麵)’을 

설치한 것이다.

나가시 소멘은 반으로 길게 자른 대나

무나 파이프에 물이 흐르게 하고, 작게 

만 국수를 흘려  보내는데 이것을 젓가락

으로 집어 먹는 것이다. 나도 일본 소설

이나 드라마에서 종종 본 장면이지만, 우

연히 초대를 받아온 자리에서 만나게 되

어 신기했다.

배낭을 풀고 자리에 앉자 어린아이가 

접시에 주먹밥과 장아찌 몇 조각을 담아 

왔다. 옆의 선생님이 위문을 위해서 아이

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알려줬다. 그러

면서 마침 좋은 기회니 순례자에 대해서 

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도 되겠다고 물

어 오길래 기꺼이 받아들였다.

“여러분 여기 이 분은 ‘오헨로상(순례

자)’에요! 시코쿠에 있는 88곳의 사찰을 

걸어서 순례하는 분들이에요. 아마 여러

분도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거에요!”

이어지는 물음에 1번부터 지금껏 걸었

으며,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다들 놀

란다. 한여름에 순례자가 드물거니와, 한

국에서 일부러 순례를 위해 온 것은 처음 

본다고 한다. 덕분에 잘 얻어 먹고, 할머

니들이 만드신 찐빵까지 선물로 받았던 

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길이다.

42번 부츠모쿠지(佛木寺)는 멋진 산문

이 순례자들을 반겨주는 깔끔한 도량이

다. 사찰의 연기설화에는 코보 대사가 길

을 지나는데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잠시

라도 편히 가시라며 자신의 소에 대사를 

태웠다고 한다.

노인의 소를 타고 가던 중 산 중턱에 

빛이 나는 나무가 있어 다가가 보니 나

무위에 보석구슬이 빛나고 있었다. 구슬

을 살펴보니 대사님이 당에서 귀국할 때 

인연이 있는 땅을 찾길 바라며 일본을 

향해 던졌던 물건이었다. 이에 이곳이 

인연처임을 알고 구슬이 걸려 있던 나무

로 대일여래를 조성하고, 구슬을 백호로 

박아 봉안한 것이 부츠모쿠지의 시작으

로 전한다. 

또 소를 타고 가던 중 이 땅을 찾았기

에 가축들이 병이 나지 않고 튼튼하게 자

랄 수 있는 영험이 있는 사찰로 유명해 

졌다. 본당 옆에 작은 사당이 있어 대사

님을 태우고 온 소를 기리고 있으며, 농

가에서 죽은 가축들을 위로하고 있다. 이 

지역에선 매년 파종이 끝나고서 이곳을 

참배하고 절의 호부(護符)를 받아 축사

의 기둥에 붙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. 

혹설엔 소를 태워준 그 노인이 41번 류코

지의 이나리신이었다고도 하니 이래저

래 농업과 관련이 깊은 도량이다.

부츠모쿠지 경내에 들어서자 마당의 

관세음보살상이 순례자들을 맞아준다. 

헌데 공양물이 묘하다. 보살상 앞 한쪽

에 술이 가득 쌓여있다. 그것도 공양물

이라는 표시와 시주자의 이름까지 당당

히 쓰여 있다. 처음엔 ‘어찌 청정한 도량

에 술을, 그것도 불전에 공양물로’라며 

의아하다 못해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후

에 한 일본 스님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

있었다,

일본에서 불전에 술을 올리는 것은 역

시 신불습합기의 전통으로, 일본의 신사

에서는 신에게 매일 청주와 맑은 물, 생

쌀, 소금을 제물로 올리는 데 이것이 불

교에 들어온 것이다. 또 청주와 소금은 

일본에서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힘이 있

다고 믿어지고, 둘 다 사람이 만들기 위

해선 오랜 공력을 들이는 것이기에 귀한 

공양물로 취급 받았다는 것이다.

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공양이 들어온 

술을 퇴공해서 참배 온 이들이나, 절에서 

묵는 손님들에게 접대하기도 하니 사찰 

측으로서는 감사한 공양물이라고 한다. 

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는 갔지만 상단

에 술이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의 문화에

서 보자면 꽤 이질적인 모습이다.

참배를 마치고 43번 메이세키지(明石

寺)를 향해 나아간다. 11km 정도 떨어져 

있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가도

게(齒長峠)라는 가파른 고갯길을 하나 

넘어가야 하기에 조금 힘이 든다. 다만 

순례자들 사이에 몇 년 전 큰 산사태로 

고개를 넘는 옛 순례길은 통과할 수 없

으니, 터널을 이용하라고 전해지고 있다. 

으레 터널로 통하는 길을 잡으려는데 코

에이 씨가 고갯길이 열려있다는 말을 한

다. 예전에 만난 어느 순례자가 “길이 험

하긴 하지만 통과할 수 있다”고 알려줬

다는 것이다.

호기심이 동해 모두 고갯길로 통하는 

등산로로 향한다. 입구에 붉은 글씨로 크

게 통행금지라는 간판이 서있었으나 누

군가 작게 “통행가능, 자기 책임을 가지

고 조심하시오”라고 써 두었다. 코에이 

씨가 간판을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“뭐

가 불가라는 거야!”라곤 거침없이 등산

로로 들어섰다. 

하나가도게 고개가 가파르단 이야기

는 여러 번 들었는데, 과연 소문에 맞게 

가파른 길들이 이어졌다. 심지어 길옆으

로 잡고 오를 수 있도록 쇠사슬까지 걸

려있었다. 그래도 걱정한 것에 비해 길이 

아주 험하거나 위험한 길이 없어 정말로 

‘뭐가 불가라는 거지?’라는 생각이 들었

다.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, 고갯마루에 

다가와서 위험한 길이 나타났다. 산사태

로 원래 있던 길이 완전히 깎여 내려 간 

것이다. 

세 사람이서 한창을 신나게 올라오다

가, 갑작스레 길이 쓸려간 모습을 보노라

니 황당해서 너털웃음이 나왔다. 그래도 

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, 무너진 등

성이를 따라 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길

이 나있었다. 그제야 입구의 ‘자기책임’

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. 그래

도 올라온 길을 다시 돌아가긴 어려우니 

한사람씩 조심해서 나아간다. 무너진 길

을 빠져나가니 곧 고갯마루에 오를 수 있

었다. 긴장을 풀고 잠시 쉬려했지만 모기

와 풀벌레들이 너무나 많아서 곧 하산 길

을 잡았다. 하산은 올라올 때에 비해서 

쉽게 내려갈 수 있었다.

고갯길을 내려오자 금세 메이세키지

가 있는 세이요(西予)시에 들어섰다. 어

느덧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오늘밤은 어

디서 자나 하고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했

다. 그래도 사찰에 가면 벤치나 휴게소가 

있겠거니 43번을 향해 나아갔다. “순례

에 무엇이 두려우랴, 여차하면 순례공덕

으로 좋은 곳 가겠지”라며 농담을 하던 

것이 이젠 순례의 든든한 신조가 됐다.

메이세키지(明石寺)는 코보대사가 태

어나기도 전, 6세기경에 세이쵸(正澄)라

는 이가 중국에서 모셔온 천수관음을 본

존으로 모시고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. 하

지만 일본의 불교 전래사에 비추어 보았

을 때 정확하지 않기에 정확한 창건연대

는 알 수 없다. 다만 이른 시기에 사찰이 

창건 됐고, 코보 대사에 의해 중흥했다는 

것은 사실로 보인다.

사찰의 이름은 메이세키지의 오쿠노

인(奧院)인 하쿠오 곤겐(白王権現) 사당

의 전설에서 유래한다. 한 아름다운 여신

이 소원을 빌며 거대한 돌은 안고서 메이

세키지를 오다가 그만 날이 밝아 들고 오

던 돌을 두고 사라졌다고 한다. 이 전설

에서 이름이 유래하고, 그 돌을 두고 떠

난 자리에 사당을 세운 곳이 하쿠오 곤겐

으로 전한다. 또 이런 신화나 전설이 많

다보니 메이세키지는 신불습합이 강한 

도량으로 사찰의 본당 옆에 신사가 세워

져 함께 모셔져 있다.

메이세키지에 도착하자 어느덧 해는 

넘어가고 어스름한 빛만이 남은 저녁이 

됐다. 일단 간략하게 참배를 하고서 잘 

곳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그 흔한 

벤치하나 보이질 않았다. 그나마 있는 곳

은 몸을 누이기에는 힘든 위치였다.  

홋카이도 팀이야 텐트를 들고 다니니 

고른 땅만 있으면 된다지만, 나는 매트와 

침낭만 들고 다니니 조금 곤란했다. 본당

에서 주차장까지 메이세키지 경내 전체

를 몇 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한 끝에, 주

차장 옆 건물의 처마 밑으로 노숙 장소를 

정했다. 몇 번 노숙을 해봤지만 이렇게 

까지 열린 노숙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 됐

지만 별 수가 없었다. 홋카이도 팀도 혹

시 모르니 옆에 있어 주겠다며 내 노숙 

장소 옆으로 텐트를 쳤다. 

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더욱 을

씨년스러웠다. 숲이 우거져 달빛도 들지 

않는 곳. 바람에 흔들리는 풀 소리에도 

긴장해 정신이 번뜩 들었다. 하지만 이윽

고 “부처님 도량이 옆이고, 대사님이 항

상 함께하시는 순례인데”라며 마음을 다

잡았다. 순례에 무엇이 두려울까! 코끝을 

스치는 산바람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. 

42번 부츠모쿠지 관음상 앞에

술 공양이 가득… 처음엔 당혹

신불습합 과정서 생겨난 전통

43번 사찰도 신불습합 강한 영향

박지산의

정진의 길, 시코쿠를 걷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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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츠모쿠지 관음보살상과 술 공양물. 일본 특유 신불습
합 신앙을 보여준다.  

일본의 여름음식 ‘나가시 소멘’. 국수를 물에 흘려 내려보내면 건져 먹는다.

논이 펼쳐진 미마평원, 42번 사찰 부츠모쿠지로 향하는 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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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.
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, 개금, 탁자, 단청, 

천불전,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(제작)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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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.           

감사합니다.  원장  임영달 올림.

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.

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
    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.

③ 요통환자와 중풍,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,  
    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.

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
    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.

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, 
    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
    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
     공기를 데워줍니다.

⑦ 냄새 제거, 공기 정화, 습도 조절, 전기요금 절감, 
     뛰어난 영구 보존.

특허 제10-1337352호

 숯침대 1등  

취급 품목  
◆ 숯침대 
◆ 숯카우치 
◆ 좌훈기 
◆ 족욕기 

숯침대의 

효능 
효과

숯보료Q : W 15300 × D   2030 × H 

숯보료SS : W 1000 × D 2000 × H 90

숙면이 보약입니다.

카우치 :  2,670,000 → 판매가  1,780,000         평  상  :  2,220,000   → 판매가  1,480,000

보료Q  :  2,190,000  → 판매가  1,460,000         
   

 보료S  :  1,590,000  → 판매가  1,060,000

숯침대Q : 3,300,000  → 판매가  2,200,000         숯침대S : 2,200,000  → 판매가  1,48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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